
성명서 [정부의 늘봄학교 일방 추진에 대한 지역아동센터 성명서]

1. 정부는 올해 초등학교 1학년부터 ‘26년 전 학년에 이르러 늘봄학교를 실시하겠다고 밝혔

다. 늘봄학교는 저출산과 저학년 돌봄 공백, 사교육비 절감,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한 학교 

중심의 돌봄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 그동안 지역아동센터는 국가적 어려움이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학교가 문을 닫는 상황에서

도 아이들의 교육과 돌봄을 변함없이 수행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일방통행 늘봄

학교는 마을의 돌봄 기관과는 어떠한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학교만 시행함으로써 상당한 

여파와 갈등을 조성함에 심히 유감 표명과 함께 설익은 늘봄학교 강행에 대해 반대를 표명한

다.

3. 교육부의 늘봄정책은 과거 ’우선 이용 아동‘에 대한 기준을 독자적으로 전면 보편화함으로

써 마을 돌봄을 이용하고 있는 우선 대상 아동에게 상대적으로 낙인과 차별을 부각한다. 정

작, 필요할 때는 학교와 마을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함을 말하면서 이와 같은 일방적인 

정책 시도는 마을 돌봄 기관 실무자들의 사기와 의욕도 꺾고 있다.

4. 지난 국회에서도 언급되었던 ’아동돌봄특별법안‘은 컨트롤타워를 통해 학교와 마을의 통합

적인 돌봄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했다. 그러나 작금의 독자적 늘봄학교 시행은 마을 돌봄과의 

연계에 대한 결별 선언인가? 고작 교육부는 연계 가능성이 적은 바우처 연계로 현장을 달래

려 한다.

5. 늘봄학교가 교육부가 말하는 세계 수준의 사교육 대안인가? 고소득층 자녀는 교육에 대한 

투자는 많지만,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어 부모와 애착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저

소득층 자녀는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많지만, 상대적 빈곤과 기회의 부족으

로 양육 스트레스와 관계의 어려움이 많아 다양한 기회의 접촉면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사교육 대비 경쟁력을 갖추려면 수요자에 맞추어 누가 일하고 무엇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데 프로그램 부재에 기간제교사나 65~70세의 은퇴 교사로 대체하려는 설익은 정책이 세계 

수준의 사교육 대안인가? 정작, 사교육 문제를 공교육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은 왜 하지 않고 

돌봄에 그 공을 던지는가? 돌봄은 죄가 없다. 

6. 우리는 차별 없는 마을 돌봄 활성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며 개선을 촉구한다.

  1) 학교는 학습과 교육에 전념하고 돌봄은 지방정부로 이관하여 돌봄 전문가에게 맡기라. 

     공교육을 강화하고 돌봄에서 사교육 문제를 해소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2) 학교 내 돌봄 기관 진입과 설치, 독립적 운영을 조성하고 예산도 통합, 조정하라.

  3) 총리실 산하 돌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관련법을 제정하라.


